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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관음종 제6대 종정이신 남천 죽산 대화상은 그 존재만으로도

종단의 위상을 굳건히 하셨으며 종풍 선양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런 죽산 종정께서 이렇듯 입적하셨다니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계를 대표하여 전 불자들과 함께 죽산 종정의 열반을 깊이

애도하며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비롯한 종도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일찍이 조계종단과도 깊은 인연을 맺었던 남천 죽산 종정께서는

32안거를 성만할 만큼 두타행이 깊었고 후학에 대한 가르침이 남달라

종지가 뚜렷하였으며 속세의 출현은 적었으나 그 울림은 사바세계에

두루 미쳤습니다.

당연히 죽산 종정에 대한 종도들의 외경심이 나날이 깊어지는데

홀연히 일대사 인연을 접었다는 소식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죽산 종정께서는 생전에 제중생의 접화에도 각별한 애정이 있었으니

비록 몸은 산에 있었으나 ‘수행, 용맹정진’ ‘사미율의’ 등의 저서를

통해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남(指南)을 바로 세우

셨습니다.

우리가 죽산 종정을 흠모하고 뜻을 길이 기리고자 한다면 평생

종정께서 보여주신 삶대로 서로가 화합하고 제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수행이력을 쌓아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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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계가 뜻을 모아 이렇게 일을 도모한다면 우리 민족과 국가가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종교로서 국민과 한 몸이 되어나가는 길이며 죽산 종정의

유지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남천 죽산 종정의 영전에 청정한 향을 사루어 올립니다.

비록 몸은 서방세계에 화하였으나 중생의 애민한 정을 생각하시어

언제든 우리의 소리에 응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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